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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 및 경제적인 영향을 위해 선체 관리 고려해야 -

 생물오손, 환경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미쳐

태평양 지역에서 침입종 방지를 위해 깨끗한 선체를 유지a)

- 태평양 섬 국가들은 선박의 선체를 통해 유입되는 침입성 수생종(IAS, Invasive Aquatic Species)을 최소화

하기 위해 중요한 생물오손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

- 침입종의 확산은 현재 지구의 생태학적 및 경제적 안녕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, 이러한 

종들은 생물다양성을 손상시키고 해양 및 연안 산업의 경제적 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음

- 모든 태평양 섬 국가의 대표들이 피지 수바에서 만나 IMO 생물오손 지침의 조화로운 이행을 이끌 행동 계획

을 정의하고 논의했으며, 해당 지침은 생물학적 오염 관리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접근 방식을 제공함

<그림 1> GloFouling partnerships

     

자료 :https://www.imo.org/en/MediaCentre/Pages/WhatsNew-1938.as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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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물오손 관리를 위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솔루션 시연b)

- 모리셔스 공화국에서 TEST Biofoulin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침입성 수생종의 이동과 관련된 생태학적 위험을 완화

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중 청소 및 검사 기술에 대한 시연이 진행되었으며, 본 프로젝트는 국가가 침입성 수생종 이전과 

관련된 생태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생물 부착을 관리하도록 지원함

- 이 프로젝트는 특히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시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

- 모리셔스 공화국 관계자들은 IMO의 생물오손 지침에 포함된 권장 사항을 통합하기 위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

수중 청소에 대한 지침 개발 프로세스를 설명했음

생물오손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과소평가했던 해운업c)

- 해양 코팅 제조업체 Jotun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해운업의 약 59%가 생물오손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의 

부정적인 환경 영향이 미미하다고 응답하였음

- 2023년 5월 Lloyd’s List가 Jotun을 대신해 실시한 해운업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IMO와 

협력하여 발표한 최근 GloFouling 보고서의 후속 조사임

- 그 결과, 해상 운송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%를 차지하지만 선박이 생물오손이 없는 깨끗한 선체로 운항

할 경우 CO2 배출량이 1/5로 감소하고 연료 소비는 19%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

- GloFouling 보고서는 선박이 사전 예방적으로 선체 및 프로펠러 청소를 함으로서 5년 동안 연료 비용을 650만 

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

- 더불어 Jotun의 관계자는 “사전적인 청소는 연료 효율성을 높이고 배출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선박이 국제 수로에 

미치는 위험을 줄이고 해운업의 운항권을 유지할 것”이라며 언급함

<그림 2> Clean Shipping Survey, Jotu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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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한 선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대응해야

- 선체에 부착된 생물오손이 확대되면 선체가 무거워져 선박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쳐 연비 저하 현상이 

생기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감소하기 위해 선체 관리에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

- 생물오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연료 소모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

및 관리 방안을 도모해야할 필요가 있음

- 국내 기업에서 개발한 선체를 청소해주는 로봇이 상용화 되어 로봇 선체 청소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, 산업 

및 국제 표준, 법령을 아우르는 연구 사업을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유일하다고 함d). 우리나라에서 

선체 청소 관련 국제 표준 연구를 진행함으로서 추후에 국제적으로 미칠 영향을 기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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